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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보호자의 교육적 기대가 중학생의 학업적 자아개념의 관계에서 학업열의와 

학업무기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중학교 1학년 2590명

을 분석하였다. 주요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열의는 학업무기력과 부적상

관이 나타났고, 교육적 기대, 학업적 자아개념과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으며, 학업무기

력은 교육적 기대와 학업적 자아개념과 부적인 상관이 나타났다. 교육적 기대는 학업

적 자아개념과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다. 둘째, 교육적 기대와 학업적 자아개념의 관계

에서 학업열의의 매개효과가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셋째, 교육적 기대와 

학업적 자아개념의 관계에서 학업무기력의 매개효과가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 이상의 결과는 보호자의 교육적 기대가 학생인 자녀의 학업적 자아개념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학업열의와 학업무기력 각각의 매개효과가 정적인 영향력

을 가지고 있는 바, 보호자의 교육적 기대가 자녀의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

를 매개하여 자녀의 학업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낸다.  

주제어 : 교육적 기대, 학업적 자아개념, 학업열의, 학업무기력,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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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간은 본인을 둘러쌓고 있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자아개념을 형성한다. 자아개

념이란 자신을 둘러쌓고 있는 환경, 타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자신에 대한 주관

적 판단이며, 이는 자신에 대한 가치와 신념을 포함한다(곽이랑, 김경성, 이수영, 

2016). 자아개념에 대해 송인섭(1982)은 3차원 위계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정점에 자

아개념을 두고, 학업적 자아개념, 중요타인자아개념, 정의자아개념 3개의 2차 요인으

로 분화하였다. 이때 학업자아개념은 학급, 능력, 성취로, 중요타인자아개념은 사회, 

가족으로, 정의자아개념은 정서, 신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 3가지 요인 중 학업자아

개념, 특히 학업성취와 관련된 부분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우선 학업적 

자아개념 정의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업적 자아개념이란 학생

들의 학급이나 학교에서 자신들에게 부과된 학습 기대에 대한 개인의 자신감과 존중

감, 만족감 등을 말한다(김마리아, 2013). 박상현, 손원숙(2019)은 학업적 자아개념을 

학업능력에 대한 인식 또는 평가라 하였으며, 김용래, 김태은(2001)은 학습자가 자신

의 학업에 대해 자신의 경험, 타인과의 상호작용, 자신의 견해와 느낌 등을 기반으로 

한 평가적인 태도나 신념의 정도라고 하였다. 이수정(2009)은 학생들의 학교공부에 

대한 자기 자신의 생각과 느낌이며, 성적과 성적을 높이기 위한 노력, 이런 노력에 

대한 지각, 공부경험을 기반으로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정도, 학교생활에서의 대인

관계 지각에 대한 자기의 수용, 만족, 학습과 관련된 외적 행동의 적극성과 소극성을 

측정하는 것이라는 관점의 기초라 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학업적 자아개념은 자신의 

학업기대, 학업성취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 학업적 자아개념은 학

업의 지속여부와 더불어 삶 전체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데, 2019년 「김해

시 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업유지,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 1위는 학

업부적응(47%), 2017년 「완주군 아동청소년 사회환경조사」에 따르면 학교생활 불

만족 1위는 공부(성적, 진학 등)의 어려움(36.4%)으로 나타나 학업성적 만족도 및 진

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였다. 또한 「하남시청소년사회환

경조사에」에 따르면 자살 생각 여부 및 자살의 큰이유에 대해서, 죽고 싶다는 가장 

큰 이유로 가족간의 갈등(32%), 다음으로 학교성적(28.6%)을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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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특히 학생에게 부모(보호자)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아동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의 영향력을 받으며 성장한다. 부모의 아동

에 대한 영향력은 삶에서 아동에 대한 기대를 통해 드러난다. 부모의 기대는 아동학 

또는 가족학에서 부모-자녀 관계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와 관련지으며, 이는 

사고, 행동,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지각과 해석에 영향을 준다(홍혜선, 2012). 부

모가 자녀의 교육적 기대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김마리아(2013)

은 교육적 기대수준을 부모의 관심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박남수, 박

서홍(2010)은 자녀의 교육수준에 대하여 부모가 갖는 기대, Seginer(1983)은 고등학

교 졸업과 같이 자녀가 수학하기를 원하는 교육기간을 의미하기도 하며(홍혜선, 

2012 재인용), 심수경(2005)은 부모가 자녀의 학업에 대해서 갖는 교육적 관심이나 

압력 수준을 뜻하며, 그 요인으로는 성적, 석차, 가정학습 상태, 시험 준비 등 자녀교

육에서 갖는 기대심리라 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부모의 교육적 기대는 자녀의 학

업성취, 교육수준에 대한 기대 및 관심이라 할 수 있다. 부모의 교육적 기대와 관련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권현자(1988), 권재기(2001)는 초등학생의 학업성취에 부모

의 교육적 기대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혔으며, 김선희(2015)는 부모의 교육적 

기대가 높을수록 학업성취가 높고, 교육적 기대가 낮을수록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것임을 보였다. 한편, 이러한 부모의 교육적 기대가 학업성취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정서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2018년 아동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9세-17세 아동이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원인으로 ‘숙제나 

시험 때문에’라고 응답한 비율은 64%, ‘성적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라고 응답한 비

율은 56%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결과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함께 부모의 영

향력이 자녀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도 줄 수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앞선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를 통해 부모의 교육적 기대가 자녀의 학업적 자아개념

에 영향을 주는 것과 함께 부모의 교육적 기대와 학업적 자아개념이 학생 자신의 긍

정적 또는 부정적 심리와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

적 기대가 자녀의 학업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를 긍정적 또는 부

정적 심리상태와의 관련성을 찾기 위해 학업열의와 학업무기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

고자 한다. 학업열의란 학업에 대한 열정과 의미를 내적으로 이끌어내는 동시에 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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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집중하게 해주는 높은 수준의 에너지와 정신적 회복력을 뜻하며(이자영, 

2013), 학업무기력이란 학업상황에서 학습된 무기력 발생의 근본기제와 현실의 교육

환경적인 특성이 결합된 무기력 행동의 심리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박병기, 노시언, 

김진아, 황진숙 2015). 학업열의와 학업무기력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조한익, 

이현아(2010)는 학업열의와 성취목표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밝혔고, 이미라, 전향신

(2020)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업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보였다. 여태철, 

임효진, 황매향(2017)은 학습된 무기력과 학습전략이 학업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최현정, 이동귀(2019)는 학습된 무기력이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학업

실패내성, 회복탄력성과 부적인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보호자)의 교육적 기대가 중학생 자녀의 학업적 자아

개념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 교육적 기대가 학업적 자아개념, 학업열의, 학업

무기력과 어떤 관계를 이루는지 그리고 학업열의와 학업무기력이 교육적 기대와 학

업적 자아개념의 관계에서 각각 매개변인으로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연

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보호자)의 교육적 기대가 중학생 자녀의 학업적 자아개념, 학업열의, 학

업무기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둘째, 부모(보호자)의 교육적 기대와 중학생 자녀의 학업적 자아개념의 관계에서 

학업열의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셋째, 부모(보호자)의 교육적 기대와 중학생 자녀의 학업적 자아개념의 관계에서 

학업무기력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Ⅱ.  이 론적  배 경

1.  부 모 ( 보 호자 ) 의  교육적  기 대 와  학 업 적  자 아 개 념

부모(보호자)의 교육적 기대와 학업적 자아개념의 관계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심수경(2005)은 부모의 교육적 기대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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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와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으며, 김난옥, 김양분(2015)는 부모의 교육기대수준과 

가치관이 학업성취수준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국어, 영어, 수학 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고 국어의 경우 기초에 비해 보통, 영어의 경우 보통에 비해 우수, 수학

의 경우 기초미달에 비해 기초, 보통에 비해 우수수준이 될 가능성을 높여주었음을 

보였다. 김마리아(2013)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녀에 대한 학업적 기대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성취 및 학업자아개념은 더 높아짐을 보였다.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2004)의 연구에서는 한국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자녀의 학업

성취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였다. 김진아(2016)는 부모의 과잉기대, 과잉간

섭이 높은 학생일수록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학생의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였다. 김수혜, 황여정(2010)은 부모의 교육성취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

록, 학생의 교육포부는 더 높아짐을 보였다. 선혜연, 황매향, 정애경(2011)은 자녀 교

육에 대한 부모의 기대수준은 청소년들의 학업적 자아효능감과 내적 동기에 정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음을 밝혔다. 

Mau, W. C. (1997)은 미국 10학년 아시안 이민 학생들, 아시아계 미국 학생들, 백

인 학생들 집단 비교에서 아시안 이민 학생들과 백인 학생들 집단에서는 부모의 교

육기대가 학업성취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보였다. Carranza, F. D., You, S., 

Chhuon, V., & Hudley, C. (2009)는 멕시코계 미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부모의 교육기대가 자녀의 학업성취와, 교육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

음을 밝혀, 부모의 기대가 자녀의 학업적 성공에 중요한 요인임을 설명하였다. 

Froiland, J. M., Peterson, A., & Davison, M. L. (2013)은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Early Child Longitudinal Study-Kindergarten 

Cohort(ECLS-K)의 7,600명을 대상으로 한 부모의 관여와 기대의 장기적 효과에 대

한 연구에서 부모가 조기에 아동기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자녀가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보였다. Jackson, L. J., 

Ford, J. R., James, B. A., Schleiden, C. A., Harris-McKoy, D., & Holcomb, J. E. 

(2020)은 High School Longitudinal Study(HSLS)의 흑인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부모의 교육적 기대가 자녀의 수학 성취도 점수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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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 업 열 의

학업열의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부모의 교육적 기대보단 부모의 양

육태도, 학업성취와 관련된 연구 위주로 진행되었다. 임효진, 이소라(2020)의 연구에

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업열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그릿을 매개하여서 역시 

학업열의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혔다. 권은경(2020)은 부모관계가 좋을수

록 중학생 자녀의 학업열의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으며, 염혜선, 이은주(2020)

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의 태도가 중학생 자녀의 학업열의에 정적인 영향력을 주었음

을 밝혔고, 김혜원, 장윤옥(2016)은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열의와의 관계에서 

부모의 학습관여 행동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결과 학업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부모가 

적정성과추구, 학습선택권부여의 행동을 많이 할수록, 학업진보격려의 학습관여행동

을 적게할수록 학업열의가 높아짐을 보였다. 이 때 적정성과추구란 학습목표를 설정

하는데 자녀가 목표를 참여시켜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견

을 공유하는 것을 뜻하며 학업진보격려란 자녀의 학습행동이나 성적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녀가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하는 행동을 뜻한다. 조수현, 이민영, 이

장희, 이상민(2018)은 고등학생의 학업소진과 학업열의에 관한 연구를 통해 보상, 또

래지지, 교사 자율성지지, 부모 학업적 지지가 학업열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밝혔다. 

Chen(2005)은 홍콩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자녀가 인식한 학업지원(부모, 

교사, 또래)과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학업열의가 매개효과를 확인한 연구에서 학업열

의가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Furrer. C. & Skinner, E. (2003)의 연구에선 

3-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 교사, 또래의 관계와 학업성취 사이의 관계에서 학

생의 참여(교실에서의 행동적, 정서적 참여)가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주요변수인 학생의 참여는 교사가 보고한 변수와 학생이 보고한 변수를 사용하

였으며, 두 변수 모두 매개효과가 있었다. Plunkett, S. W., Behnke, A. O., Sands, 

T., & Choi, B. Y. (2009)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참여가 자녀의 학업열의를 매개하여 

성적에 영향을 주었음을 밝혔다. 부모의 참여 변인들 중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

력을 미친 것은 모의 모니터링, 학교 공부 도움, 공부에 대한 조언, 부의 모니터링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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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 업 무 기 력

학업무기력은 학습된 무기력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학습된 무기력이

란 부정적인 결과를 바꾸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반복하여 자신의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을 뜻한다(성인경, 2017). 

학업무기력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관계, 성취압력, 학업성취와 관련된 

연구 위주로 진행되었다. 고재량(2012)은 학업스트레스, 인터넷중독과 학습된 무기력

과의 관계연구에서 학습된 무기력이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높았고, 박연수(2019)

는 부모의 교육적 기대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역기능적 태도를 통해 학습된 무기

력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을 밝혔다. 김은영(2009)은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 학습

된 무기력 및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연구를 통해 학습된 무기력과 학업성취도가 부

적인 상관을 이루고 있으며, 학습된 무기력이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하위변인들 중 자신감 결여, 우울성, 수동성, 책임감 결여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였다. 임경희(2004)의 연구에서는 학습된 무기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

로 부모-자녀의 관계가 있으며, 가정의 심리적 환경 변인은 학습된 무기력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였다. 가정의 심리적 환경 변인을 이루는 하위 요인으로는 가

정분위기,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모의 부부관계로 구성되었다. 황은주, 윤선아(2017)

은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학습된 무기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부의 경우 불안정한 감정기복, 모의 경우 자기표현제

한, 애정철회, 죄책감유발이 학습된 무기력에 영향을 끼친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학업무기력과 관련된 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iener, C. I., & 

Dweck, C. S. (1978)의 연구에서는 무기력한 학생들은 실패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 생각하며 실패의 원인으로 생각하였지만, 숙달 지향적인(mastery oriented) 

학생들은 실패를 통해 이를 자기성찰(self monitoring)과 자기 지시(self instruction)

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로 인해 학업 성과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ncham, F. D., Hokoda, A., & Sanders Jr, R. (1989)의 연구에서는 시험걱

정과 학습된 무기력이 학업성취와 부적인 상관이 있으며, 3학년에서 5학년으로 연령

이 커질수록 부적상관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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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 구  방 법

1.  연 구 대 상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의 한국 아동·청소년 패

널조사 2018 1차자료(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이다. 한국 아

동· 청소년 패널 표본은 2018년 기준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다단층화집락표집 방식으로 추출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

년 패널조사 2018의 중학교 1학년 2590명을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측 정 도 구

1)  부 모 ( 보 호자 ) 의  교육적  기 대

부모(보호자)의 교육적 기대는 KCYPS 2018 보호자 조사항목의 문항을 활용하여 3

개 항목을 활용하여 재구성하였다. 문항으로는 ‘귀하는 조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자녀 

또는 피양육자)의 지난 학기(2018년도 1학기) 전 과목 성적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

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못함 ~ ⑤매우 잘함, ⑥잘 모르겠음)’, ‘귀하는 조사에 참

여하는 청소년(자녀 또는 피양육자)의 지난 학기(2018년도 1학기) 학교성적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매우 못함 ~ ⑤매우 잘함, ⑥잘 모르겠음)’, ‘귀하는 전반적

으로 자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부하기를 원하십니까?(①고등학교 졸업, ② 2-3년

제 전문대학 졸업, ③4년제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석사, 박사) 이상, ⑤ 잘 모르겠

음)’으로 구성하여 3개 문항의 평균값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때 모든 문항의 ‘잘 모

르겠음’은 결측값으로 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2)  학 업 열 의  

학업열의는 KCYPS 2018 아동·청소년 조사문항 학업열의항목 16개 문항을 활용하

였다. 문항으로는 ‘나는 내가 하고 있는 공부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안다.’, ‘나는 

공부란 도전해 볼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공부를 하면 뿌듯해진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4점 척도로(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은 편이나 ③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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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하위 요인 대표 문항  

부모(보호자)의 

교육적 기대

보호자관점에서의 

자녀의 

학업성취정도

귀하는 조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자녀 또는 피양육자)의 

지난 학기(2018년도 1학기) 전 과목 성적이 다음 중 어

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자관점에서의 

자녀의 

학교성적 만족도

귀하는 조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자녀 또는 피양육자)의 

지난 학기(2018년도 1학기) 학교성적에 대해 얼마나 만

족하십니까?

보호자관점에서의 

자녀의 희망 교육 수준

귀하는 전반적으로 자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부하

기를 원하십니까?

<표 1> 측정문항 영역 및 대표 문항

편이다 ④매우 그렇다) 이루어져있다. 학업열의 문항 16개를 평균을 내어 구성하였

으며 문항신뢰도는 .937로 나타났다. 

3)  학 업 무 기 력

학업무기력은 KCYPS 2018 아동·청소년 조사문항 학업무기력항목 16개 문항을 활

용하였다. 문항으로는 ‘실력 차이를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공부해도 내가 지금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내 힘으로 학업 문제를 해

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등이 있으며 각각 4점 척도로(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

렇지 않은 편이나 ③그런 편이다 ④매우 그렇다) 구성되어 있다. 학업무기력 문항 16

개를 평균을 내어 구성하였으며 문항신뢰도는 .933으로 나타났다. 

4)  학 업 적  자 아 개 념

학업적 자아개념은 KCYPS 2018 아동·청소년 조사문항 중 학업성취영역 2개 문항

과 진로영역 중 장래희망 교육수준 문항 1개 총 3개 문항을 평균을 내어 활용하였다. 

학업성취영역 2개 문항은 ‘지난학기(2018년도 1학기) 전 과목 성적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못함~⑤매우 잘함, ⑥잘 모르겠음)’과 ‘지난학기

(2018년도 1학기) 학교 성적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매우 못함~⑤매우 잘함, 

⑥잘 모르겠음)’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래희망 교육수준문항은 ‘앞으로 어느 정도 수준

까지 공부할 계획입니까?(①고등학교 졸업, ② 2-3년제 전문대학 졸업, ③4년제 대학

교 졸업, ④ 대학원(석사, 박사) 이상, ⑤ 잘 모르겠음)’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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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하위 요인 대표 문항  

학업

열의

학업열의

(16문항)

- 나는 내가 하고 있는 공부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안다

- 나는 공부란 도전해 볼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 나는 공부를 하면 뿌듯해진다

학업

무기력

학업무기력

(16문항)

- 실력 차이를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아무리 공부해도 내가 지금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 내 힘으로 학업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학업적 

자아개념

학생의 전 교과 

성취도의 주관적 평가

지난 학기(2018년도 1학기) 전 과목 성적은 다음 중 어

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의  학교 성적 

만족도

지난 학기(2018년도 1학기) 학교성적에 대해 얼마나 만

족하십니까?

학생의 장래희망 

교육수준
앞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부할 계획입니까?

3.  분 석 방 법 및  연 구 모 형

본 연구에서는 보호자의 교육적 기대와 학업적 자아개념의 관계에서 학업열의와 

학업무기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SPSS 21.0 프로그램과 SPSS macro 

PROCESS 3.5를 활용하였다.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는 SPSS를 활용하

였으며, 학업열의와 학업무기력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Baron, Kenny(1986)의 

방법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통해 매개효과의 유의

성을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그림 1, 2]). 

[그림 1] 학업열의 매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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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학업무기력 매개모형

Ⅳ .  연 구 결 과

1.  기 술 통 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는 다음과 같다(<표 2>). 학업열의는 M=2.4721, 

SD=0.5521, 학업무기력은 M=1.8881, SD=0.5344, 교육적 기대는 M=3.3112, 

SD=0.6622, 학업적 자아개념은 M=3.2506, SD=0.7425이다. 각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

가 각각 절대값 2, 7을 넘지 않으므로 자료의 정규성에 문제가 없었다(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M SD 왜도 첨도

1. 학업열의

(n=2590)
2.4721 .5521 .053 .315

2. 학업무기력

(n=2590)
1.8881 .5344 .283 .018

3. 교육적 기대

(n=2587)
3.3112 .6622 .050 -.270

4. 학업적 자아개념

(n=2566)
3.2506 .7425 -.139 -.130

<표 2> 기술 통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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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표 3>). 학업열의는 학업무기력과 부

적상관(=-.635, <.01)이 있었고 교육적 기대(=.416, <.01)과 학업적 자아개념(

=.488, <.01)과는 정적상관이 있었다. 학업무기력은 교육적 기대(=-.333, <.01)과 

학업적 자아개념(=-.364, <.01)과 부적상관이 있었으며 교육적 기대와 학업적 자

아개념(=.594, <.01)는 정적상관이 있었다. 

1 2 3 4

1. 학업열의

(n=2590)
1 -.630 .416 .488

2. 학업무기력

(n=2590)
1 -.333

 -.364

3. 교육적 기대

(n=2587)
1 .594

4. 학업적 자아개념

(n=2566)
1

 . <.01

<표 3> 변인들의 상관관계

2.  매 개 효 과

1)  학 업 열 의  매 개 효 과

먼저 교육적 기대와 학업적 자아개념의 관계에서 학업열의의 매개효과를 확인하

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매개효과 분석단계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표 4>). 1단계에서 교육적 기대가 학업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은 

=.594(<.000)이었다. 이는 교육적 기대가 증가할수록 학업적 자아개념이 높아지는 

것을 뜻한다. 2단계에서 교육적 기대가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은 =.420(<.000)으

로 역시 교육적 기대가 증가할수록 학업적 자아개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3

단계에서 교육적 기대와 학업적 자아개념간의 관계에서 학업열의의 매개효과를 확

인하였을 때, 먼저 학업열의의 효과는 =.290(<.000)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적 

기대가 =.472(<.000)로 1단계 =.594보다 작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육적 기

대와 학업적 자아개념간의 관계에서 학업열의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나

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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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독립변인      

1 학업적 자아개념 교육적 기대 .667 .594 .018 37.339 .352

2 학업열의 교육적 기대 .349 .420 .015 23.401 .176

3 학업적 자아개념
교육적 기대 .529 .472 .019 28.510

.422
학업열의 .390 .290 .022 17.505

*모든 측정값은 <.000 수준에서 유의함

<표 4> 학업열의의 매개효과(n=2564)

학업열의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으며, 측정횟수는 

n=10,000으로 설정하였다. 매개효과의 값은 .1216이었으며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

(.1045)과 상한값(.1401)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5>). 

변인 매개효과 Boot  SE
9 5 % 신뢰구간

Boot LLCI Boot ULCI

학업열의 .1216 .0090 .1045 .1401

<표 5> 학업열의의 매개효과 부트스트래핑 결과

 
교육적 기대와 학업적 자아개념간의 관계에서 학업열의의 매개효과의 결과를 모

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그림 3]). 

[그림 3] 학업열의 매개모형 결과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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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 업 무 기 력  매 개 효 과

다음으로 교육적 기대와 학업적 자아개념간의 관계에서 학업무기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매개효과 분석단계에 따라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표 6>). 1단계에서 교육적 기대가 학업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은 

=.593(<.000)으로 나타났다. 2단계 교육적 기대가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은 

=-.337(<.000)로 나타났으며 이는 교육적 기대가 증가할수록 학업무기력이 감소하

는 것을 나타낸다. 3단계에서 교육적 기대와 학업적 자아개념 관계에서 학업무기력

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면, 먼저 학업무기력의 영향은 =-.186(<.000)으로 나타났다. 

교육적 기대의 효과는 1단계 =.593에 비해 =.531(<.000)로 감소하였다. 즉, 교육

적 기대와 학업적 자아개념 관계에서 학업무기력이 부분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속변인 독립변인      

1 학업적 자아개념 교육적 기대 .666 .593 .018 37.339 .352

2 학업무기력 교육적 기대 -.271 -.337 .015 -18.098 .113

3 학업적 자아개념
교육적 기대 .595 .531 .019 32.213

.383
학업무기력 -.260 -.186 .023 -11.302

*모든 측정값은 <.000 수준에서 유의함

<표 6> 학업무기력의 매개효과(n=2564)

학업열의와 마찬가지로 학업무기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을 실시하였으며 측정횟수는 n=10,000 으로 설정하였다. 매개효과의 값은 .0627이었

고, 95% 신뢰수준에서 하한값(.0486)과 상한값(.0758)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표 7>). 

변인 매개효과 Boot  SE
9 5% 신뢰구간

BootLLCI Boot ULCI

학업열의 .0627 .0069 .0486 .0758

<표 7> 학업무기력의 매개효과 부트스트래핑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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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기대와 학업적 자아개념간의 관계에서 학업무기력의 매개효과의 결과를 

모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그림 4]).

[그림 4] 학업무기력 매개모형

Ⅴ.  논의  및  결 론

본 연구는 보호자의 교육적 기대가 자녀의 학업적 자아개념, 학업열의, 학업무기력

과 어떤 관계를 이루는지 확인하고, 교육적 기대와 학업적 자아개념과의 관계에서 

학업열의와 학업무기력이 각각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1차 자료(KCYPS 2018)데이

터의 중학교 1학년 2590명을 자료로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적 기대와 학업적 자아개념, 학

업열의, 학업무기력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학업열의는 학

업무기력과 부적인 상관을 나타났고, 교육적 기대와 학업적 자아개념과는 정적인 상

관을 나타냈다. 학업무기력은 교육적 기대, 학업적 자아개념과 부적인 상관이 나타났

다. 교육적 기대와 학업적 자아개념은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다. 변인들 간의 상관관

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두 번째로, 교육적 기대와 학업적 자아개념의 관

계에서 학업열의의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

과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효과의 크기는 .1216이었다. 이는 교육적 기

대가 학업적 자아개념에 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냄과 동시에 교육적 기대가 학업열의

를 매개하여 학업적 자아개념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결과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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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적 기대와 학업성취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김

난옥, 김양분 2015; 김마리아, 2013; 김수혜, 황혜정, 2010; 박영신 외, 2004; 심수경, 

2015; Carranza, F. D, et al, 2009, Mau, W. C, 1997; Froiland, J. M, et al, 2013; 

Jackson, L. J, et al, 2020). 한편, 권현자(1988), 권재기(2001), 김선희(2015), 김마리아

(2013)의 경우 부모의 교육적 기대수준을 측정한 문항은 부모가 직접 표현한 것이 

아닌, 자녀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부모의 교육적 기대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부모가 실제로 생각하는 자녀의 학업성적만족도, 학업성취, 희망교육수준이 반영된 

것이 앞선 선행연구들과의 차이점이다. 그리고 Chen(2005), Furrer. C. & Skinner, E. 

(2003), Plunkett, S. W., et al. (2009) 연구에서 부모의 학업개입, 참여와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학업열의의 매개효과를 연구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부모의 교육적 기대가 

학업열의에 정적인 영향력이 나타난 것은 부모의 영향력이 자녀의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한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선혜

연 외, 2011; 이미라, 전향신 2020). 한편 국내연구에서는 주로 학업열의를 종속변인

으로 하여 학업열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분석되었고(김혜원, 장윤옥, 2016; 임효

진, 이소라, 2020) 교육적 기대와 학업적 자아개념 관계에서 학업열의를 매개로한 연

구가 적게 이루어졌는데, 본 연구는 국내 학생들이 대상인 연구에서 매개효과를 확

인한 것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 세 번째로 교육적 기대와 학업적 자아개념의 관계에

서 학업무기력의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효과의 크기는 .0627로 나타났다. 이는 보호자의 교육적 

기대가 증가할수록 학업무기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학업무기력도 증가할수

록 학업적 자아개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매개한 효과는 정적인 영향력

을 나타나게 된다. 관련 선행연구들이 부모관계와 학업무기력의 관계(박연수, 2019; 

임경희, 2004), 학업무기력과 학업성취의 관계 연구(고재량, 2012; 김은영, 2009; 

Diener, C. I., & Dweck, C. S. 1978; Fincham, F. D. et al. 1989)에 그친 것에 비해 

본 연구는 교육적 기대와 학업적 자아개념 관계에서 학업무기력의 매개효과를 나타

낸 것이 앞선 선행연구들과의 차이점이다. 

위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보호자가 자녀의 학업성적과 희망교육수준에 기대를 가

지는 것이 자녀의 학업적 자아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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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학업열의 또는 학업무기력을 매개하여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학업열의는 학업무기

력보다 상대적으로 매개효과가 크게 작용하였다. 한편 보호자의 교육적 기대가 자녀의 

학업열의에는 정적인 영향을, 학업무기력에 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보호

자의 자녀의 학업에 대한 기대가 자녀의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를 매개하

여 자녀의 학업적 자아개념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국내 선행연구와 국외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관계 또는 양육

태도에 따라 부모의 관심 또는 영향력이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김남희, 이정윤 2013; 김진아, 2016), 학업무기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

었다(박연수 , 2019; 임경희 , 2004). 이는 양육태도에 따라 보호자의 자녀의 학업에 

대한 관심이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생각하게 한다. 본 연구는 보

호자의 양육태도의 영향력이 교육적 기대와 학업적 자아개념 관계를 분석하는데 반

영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 또한 부모의 교육적 기대에 대해서 실제로 자녀가 인지하

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로 보호자의 양육태도를 주

요 변수로 반영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양육태도에 따라 교육적 기대가 어떤 영향

력을 갖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보호자가 학생인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 변

인을 탐색함으로써 보호자와 자녀의 관계에서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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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 r act

I n f l u e n c e  o f  G u a r d i a n  E x p e c t a t i o n s  o n  M i d d l e  S c h o o l  

S t u d e n t s ’  A c a d e m i c  S e l f - C o n c e p t :  M e d i a t i n g  E f f e c t s  o f  

A c a d e m i c  E n g a g e m e n t  a n d  L e a r n e d  H e l p l e s s n e s s

H y o j e  C h o

C h u n g - b u k  N a t i o n a l  U n i v e r s i t y

 This study analyzed 2,590 first-year middle school students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KCYP 2018)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academic engagement and learned helpless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uardians’ educational expectations and middle school students’ academic 

self-concept.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cademic engagement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learned helplessness and positive correlations with 

educational expectations and academic self-concept. Learned helplessness showed 

negative correlations with educational expectations and academic self-concept. 

Educational expectations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academic self-concept. 

Nex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al expectation and academic self-concept, 

the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engagemen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inall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al expectation and academic self-concept, the 

mediating effect of learned helplessnes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above 

results indicate that guardians’ educational expectation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academic self-concept of children who are student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each academic engagement and learned helplessness had a positive effect. Therefore, 

guardians’ educational expectation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ir children’s 

psychological state and academic self-concept through academic engagement and 

learned helples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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